
 
진상규명에도 정도 가 있다( )正道

채널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 보도 건과 관련해 사내 일   A -
부 세력들의 동료 공격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동료들을 청부 보도 세력. ‘ ’ 
으로 사실상 못박은 데 이어 그들의 내부 취재정보 원문을 외부 매체에 그, 
대로 전달했다 언론노조 본부는 이와 같은 사내 일부 구성원들의 행태. KBS
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.

노동조합과 공영노동조합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진상   KBS KBS “
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보도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이" . 
번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언론노조 

본부 역시 공감한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활동은 오히려 진상규명에 도KBS . 
움은커녕 오히려 방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. 

수 차례 밝힌 대로 우리는 공정방송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   , 
정이다 제작 실무진은 지난주 보도편성위원회를 진행했다 모두 단체협약. . , 
편성규약 등 엄격한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활동이다 하지만 두 . 
노조가 제안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에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다 위원회를 ‘ ’ . 
꾸리는 것은 자유지만 어떠한 권한도 없는 기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, 
떻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지금까지 청부 보도 제 자 운. ‘ ’, ‘ 3 ’ 
운하며 계속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는 데만 몰두했던 이들에게 과연 진상규
명을 위한 객관성 판단력이 있기는 한가, . 

정치적 목적에만 빠져 주변 동료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되는 점은 더욱    
안타깝다 그들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재 기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. “
어보고 관련 자료 확보에도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해당 취재기자와 직접 ” . 
접촉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어 오늘은 당사자의 이름을 . 
직접 거론한 논평까지 냈다 매우 부당하고 폭력적인 행태다.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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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건과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엔 담당 취재진이 작성해 올렸던 취재정   
보 원문까지 그대로 활자화됐다 취재에 협조한 세력이 전달했을 가능성이 . 
크다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조차 져버린 행위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. . 
적을 위해 동료를 동료가 만든 정보를 팔아먹는 이들에게 실제 진상규명, ‘ ’
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.

지금 취재원을 밝히라 고 취재진을 압박하는 질문이 과연 지금 노동조   ‘ ’ , 
합이 해야 할 질문인가 스스로 논평에서 표현한 대로 본인 인생 최대의 . ‘
고통 을 겪고 있을 것이 뻔한 동료에게 실명을 거론하며 입을 열라 고 강요’ ‘ ’
하는 것이 과연 지금 노동조합이 내놓을 논평인가.

거듭 밝히건대 우리 역시 이번 일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하지만    , . 
관련된 동료들이 있기에 그 방식은 섬세해야 하고 단계별 상황에 대한 판, 
단에는 엄격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번 일을 흘려보내지 . 
않고 계속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, 
부족했던 부분을 스스로 점검해 장기적으로 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임KBS
을 잊어서는 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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